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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공단, 희망퇴직 신청 저조

울산 석유화학공단의 나일론 원사 생산기업에서 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자가 발생했다.

나일론 원사 등을 생산하는 A기업이 종업원 150여명을 상대로 12월 12-16일 희망퇴직을 접수했다.

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으로 A기업의 목표인원은 총 40명이었으나 1차 신

청자는 3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.

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경영위기를 맞았기 때문으로 희망퇴직 목표

인원이 10%에 그치자 추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.

효문공단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주력 협력기업인 덕양산업이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나 일부 근로자의 신청

만 받고 노조의 반발로 중단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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